
컴퓨터, 실리콘 저물고 CNT 뜬다!
스탠퍼드, CNT로 트랜지스터 칩 개발 … 연구단계로 성능 최하수준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컴퓨터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수브하시시 미트라 교수와 필립 웡 교수 연구팀은 수만개의 CNT로 178개의 트랜지스

터칩을 개발해 기판에 심고 20개의 서로 다른 명령어를 구현함으로써 CNT칩으로 만든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

다.

다만, 연구단계의 컴퓨터로 성능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의 제1저자 겸 교신저자인 박사과정 학생 맥스 슐레이커는 “64비트 윈도우를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수백만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CNT로 트랜지스터칩 만드는 것은 회로로 만들고 집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진척이 매우

더디게 진행돼 왔다.

CNT를 이용한 컴퓨터 개발로 진공관에 이어 실리콘(Silicone) 시대도 저물고 CNT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Nature 온라인판에 9월25일 발표했으며, 종이학술지 표지논문으로 9월26일 게재됐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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